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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9.10. “농기자재신문” 보도

 ❍ 무기질비료업계, 이중고 속 농가 비료공급 안정화 노력

    - 상반기 기준 농업용 출하량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

    - 원자재 가격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 비료수급 불안 여전

    -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가격변동 시스템화 필요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이 71만4천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0.3% 늘어났다고 밝혔다.

요소 단비는 8.6% 줄어든 반면 원예용비료 등 복합비료는 2.4% 늘어났다. 또한, 일반복비 

3.8%, 원예용 5.4%, 완효성ž기능성 2.7%가 늘어났으나, 맞춤형비료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료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해상 운송비 증가,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상반기 농가 비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

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 공급처인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한 농업용 출하 실적은 비료업계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의 제조원료인 요소 등 원자재는 국내 생산이 없어 대부분을 수입해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 수급 및 가격에 국내 비료업계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수급불안 여전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은 영농 비수기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일 기준으로 국제원자재 중 요소가격은 주 수출국인 중국의 석탄원료 부족과  

환경정책 강화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했고, 중동지역은 해상운임 폭등과 원료확보 어려움 등

으로 지난해 11~12월 대비 54%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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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모니아는 중동지역 공장 가동중단의 여파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어 지난해 대비 

122% 폭등했다. 인산암모늄도 코로나 19로 중국 내륙 운송차질과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확보 

어려움, 해상운임 폭등으로 지난해 대비 73% 급등했다.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올해 초부터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4월초 주 공급처인 

농협중앙회에 비종별로 25~40% 수준의 공급단가 인상 조정을 요청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구매가격은 평균 14.8% 인상시킨 반면에 농업인 판매가격은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9.4% 인상하는데 그쳤다.

비료업계 올 한해 500여 억원 영업적자 예상

비료업계 입장에서는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이 인상 조정됐으나 비료 사용 성수기 이후에  

가격 인상을 적용했고 이전 판매량에 대해서는 인상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하반기 

수요가 많은 월동채소용 원예용비료는 가격이 동결되면서 비료업계는 올 한해 500여 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 윤영렬 전무는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국내외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금번 농협중앙회 공급가격

의 인상 수준이 업계로써는 미흡한 상황에서도 비료 적기공급 및 품질관리, 가격안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국내 비료 

공급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급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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